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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망둑어과(Gobiidae) 어류는 전 세계에 210속 1,950종(Nel-

son, 2006), 국내에 27속 59종 (김 등, 2005)이 알려져 있으

며 이 중에서 미끈망둑속 (genus Luciogobius)은 전 세계에

16종으로 우리나라에는 가는미끈망둑(L. elongatus), 큰미끈

망둑 (L. grandis), 미끈망둑 (L. guttatus), 꼬마망둑 (L. koma),

주홍미끈망둑 (L. pallidus), 납작미끈망둑 (L. platycephalus),

왜미끈망둑(L. saikaiensis)의 7종이 알려져 있다(김 등, 2005;

Kim, 2012; Cho and Choi, 2014). 모두 동아시아 고유종이다

(Kanagawa et al., 2011). 미끈망둑은 우리나라 전 연안과 일

본, 중국에 서식하고 있다(김 등, 2005). 해수산 연안성 어류

로 산란기는 3~5월이고, 자어는 연안 수역의 중층에서 저

서생활로 들어가며, 성어는 하천 하류역의 자갈이 있는 기

수역 또는 조수 웅덩이의 돌이 있는 조간대에서만 서식한

다(정, 1977).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미끈망둑속 어류에

관한 연구는 산란습성 및 초기생활사 (김 등, 1992), 분류학

및 형태학적 분석을 상세히 기술한 미기록종 보고 (Kim

and Choi, 1997; Kim, 2012; Cho and Choi, 2014), 표피구조

및 점액세포 (Park et al., 2005), 피부구조 및 조직화학적 특

성(Park et al., 2007), 큰미끈망의 초기생활사(윤 등, 2008a),

큰미끈망둑의 피부구조(이, 2008) 등이 있다. 미끈망둑의 식

성에 관하여 단편적인 보고 (정, 1977; 김, 1995) 이외에 상

세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끈망둑은 식용으로 이용

및 경제적 가치는 적으나 해양에서 접근하기 쉽고,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에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

계 파괴의 간단한 지표가 될 수 있고, 또한 최근 활성화된

갯벌생태체험 등에서 중요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식성의 분석을 통하여 미끈망둑과 조간대의 생

태를 이해하고, 연안의 환경 보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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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조간대의 조수웅덩이에서 매달 실시하였다 (Fig. 1).

위 내용물 조사는 채집된 시료의 소화관 토출을 막기 위하

여 채집 즉시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시킨 후 실험실

에 운반하여 분석하였다. 

시료는 각 개체의 체장(0.1 mm)을 측정하였고, 입의 크기

는 폭(0.1 mm)을 측정하였다. 표준체장을 기준으로 각 5 mm

간격의 크기군을 나눈 뒤, 어체에서 위를 분리하였다. 절개

한 위에서 발견된 먹이생물은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동정

하였다. 위 내용물에 먹이생물의 동정은 김(1973), 백(1989),

이(1993), 유(1995), 우(2006)을 이용하였으며, Okada (1981)

와 홍 등(2006)을 참고하였다. 먹이생물은 종류별로 개체수

를 계수하였고, 건조기에 넣어 80�C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뒤,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건조중량을 0.0001 g 단위까지 측

정하였다. 

위 내용물 분석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빈도(Fre-

quency of occurrence), 먹이생물의 개체수비(Percent by num-

ber) 및 건조중량비 (Percent by weight)로 나타내었다. 각 먹

이생물의 출현빈도(F%)와 개체수(N%), 생체량(%W), 섭이

된 먹이생물의 상대중요성지수(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를 구하였고, 상대중요성지수는 Pinkas et al. (1971)의 식

을 이용하였으며, 각 먹이생물의 지수를 백분율로 표시하였

다(Cortés, 1997). 

Fi
출현빈도 %F==mmm×100

F

Fi : 위 내용물에 i종의 먹이생물이 출현한 개체수의 수

F : 위 내용물에 먹이생물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수

Ni
개체수 %N==mmmmm×100»Nt

Ni : 위 내용물 중 i종의 개체수

Nt : 위 내용물 중 먹이생물의 전체 개체수

Wi
건조중량 %W==mmmmm×100»Wt

Wi : 위 내용물 중 i종의 건조중량

Wt : 위 내용물 중 먹이생물의 전체 건조중량

IRI==(%N++%W)×%F

%N : 먹이생물 총 개체수에 대한 백분율

%W: 위 내용물 건조중량에 따른 백분율

%F :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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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site on the Youngj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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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
%IRI==mmmmmm×100n

»IRI
i==1

또한 먹이생물에 대한 선택도지수 (Electivity index)를 구

하였으며, 선택도지수는 Ivlev (1961)의 식을 이용하였다. 

Ri-PiE==mmmmmm
Ri++Pi

Ri : 위 내용물 중에서 i종의 개체수

Pi : 환경에 서식하는 i종의 개체수

체장에 따른 먹이 섭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체장군별

개체 당 먹이의 평균 개체수 (mean number of preys per sto-

mach, mN/ST)를 구하였으며, 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하

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는 SPSS 12.0을 이용하였다.

또한, Schoener (1970)의 dietary overlap index를 이용하여

체장군 사이의 먹이 중복도를 구하였다. Pxi와 Pyi는 X와 Y

그룹의 먹이 중 발견된 i종의 비율(%N)이다. 이 지수의 범

위는 0에서 1까지이고 1에 가까울수록 먹이생물의 중복도

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xy==1-0.5» ⎪Pxi-Pyi⎪

결 과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257개체였으며, 표준 체장(Stan-

dard length, SL)은 13.4~57.5 mm범위로, 20.0~45.0 mm가

주 mode를 형성하고 있었다 (Fig. 2). 동계인 1월과 2월, 12

월에는 시료가 채집되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된 시료 중 위

내용물이 발견되지 않은 개체는 31개체로 공위 (empty sto-

mach)율은 12.1%로 나타냈다. 공위율을 월별로 비교했을

때 4월부터 11월까지 공위율은 최대 20.0%을 넘지 않았으

나, 3월은 가장 높은 42.9%를 기록하였다(Fig. 3).

위 내용물 분석 결과 (Table 1), 먹이생물은 총 29종류,

9,744개체, 0.8 g (Dry weight)을 나타내었다. 먹이생물은 크

게 연체동물 (Mollusca), 환형동물 (Annelida), 요각류 (Cope-

pods), 올챙이새우류(Cumaceans), 단각류(Amphipods), 집게

류 (Anomurans), 새우류 (Macrurans), 게류 (Brachyurans), 곤

충 (Insects), 어류 (Pisces) 등이 발견되었다 (Fig. 4). 그 중 요

각류가 72.6%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고, 요각류의 대

부분은 저서성 요각류인 Harpacticoid spp.였다 (N-93.3%).

그 다음 단각류와 게류가 25.7%를 차지하였다. 개체수에서

는 요각류가 93.7%로 가장 높았고, 무척추동물의 난이 3.7

%, 단각류와 게류가 0.8%를 차지하였다. 건조중량에서는 게

류가 83.8%로 가장 높았고, 요각류가 3.5%, 갯지렁이류가

2.8%를 차지하였다. 한편 대부분 미세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무생물 그룹이 출현비율에서 8.8%, 건조중량 6.7%로 비교

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상대중요성지수비는 요각류 (75.6%)와 게류 (23.2%)가 가

204 김병기∙김지혜∙정수환∙한경남

Fig. 2. Size distribution of the Luciogobius guttatus collected in
Korean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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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osition of stomach emptiness of Luciogobius guttatus
collected in Korean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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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s of main stomach contents of Lciogobius guttatus.
A. Copepoda; B, C. Brachyura; D. Amphipoda; E, F. Annelida (square
scale :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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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다. 소화관 내용물에서 발견된 풀게속 (Hemigrapsus

spp.) 개체들의 두흉갑장을 측정한 결과 1.8~3.1 mm, 평균

2.4 mm의 치게 (juvenile crabs)였다. 단각류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발견되었다. 한편 곤충과 올챙이새우류, 집게류, 새

우류, 어류, 연체동물은 소화관 내용물 중 발견되었으나, 그

양이 적었다. 상대중요성지수를 보면, 미끈망둑의 가장 중요

한 먹이생물은 Harpacticoid가 대부분인 요각류 (7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풀게속이 대부분인 게류

(23.2%)로 나타났다. 미끈망둑이 섭이한 일부 먹이생물을

대상으로 선택도지수(electivity)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끈망

둑 시료가 채집된 조수웅덩이에서 모든 대형 동물을 동시

에 채집하였고, 정량 채집을 위하여 전량 채집하였다. 그러

나 Harpacticoid는 채집하지 못하여 선택도지수에서 제외하

였다. 환경과 소화관 내용물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생물

은 새우류, 딱총새우속 (Alpheus spp.), 긴발가락참집게 (Pag-

urus dubius)와 풀게속, 꽃게과 (Portunidae sp.), 미끈망둑 등

이었다(Table 2). 

본 연구에서 채집된 미끈망둑을 체장 5 mm 간격의 크기

군으로 구분하여 위 내용물의 개체수비와 건조중량비를 기

준으로 체장에 따른 먹이 조성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먹

이 변화의 경향을 위주로 관찰하였다. 

체장은 10~15 mm, 15~20 mm, 20~25 mm, 25~30 mm,

30~35 mm, 35~40 mm, 40~45 mm, 45~50 mm, 50~57 mm

의 9개 크기군으로 구분하였다. 개체수비에서 대부분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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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s of stomach contents of Luciogobius guttatus by frequency of occurrence, number of individuals, weight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 blank

Taxa Prey items %F %N %W IRI %IRI

Mollusca 0.9 0.02 0.4 0.4 0.004
Bivalvia Bivlavia unid. 0.4 0.01 - - -
Gastropoda Potamididae sp. 0.4 0.01 - - -

Annelida 8.0 0.2 2.8 23.5 0.3
Polychaeta Nereidae sp. 0.9 0.02 - - -

Other Polychaetes 7.1 0.2 - - -
Crustacea

Copepoda 72.6 93.7 3.5 7,057.5 75.6
Calanoid unid. 5.8 0.2 - - -
Cyclopoid unid. 3.1 0.2 - - -
Harpacticoid unid. 63.7 93.3 - - -

Cumacea 2.2 0.1 0.1 0.5 0.006
Cumaceans unid. 2.2 0.1 - - -

Amphipoda 25.7 0.8 0.4 30.4 0.3
Corophium acherusicum 0.4 0.01 - - -
Perioculodes sp. 1.8 0.1 - - -
Gammaridea spp. 2.7 0.06 - - -
Other Amphipods 20.8 0.6 - - -

Macrura 1.3 0.03 0.1 0.2 0.002
Alpheus spp. 0.9 0.01 - - -
Other Shrimp 0.4 0.02 - - -

Anomura 1.8 0.04 0.7 1.2 0.01
Pagurus dubius 0.9 0.02 - - -
Anomura larva 0.9 0.02 - - -

Brachyura 25.7 0.8 83.8 2,169.8 23.2
Crab zoea 0.4 0.01 - - -
Crab megalopa 4.4 0.1 - - -
Hemigrapsus spp. 20.4 0.6 - - -
Portunidae sp. 0.4 0.01 - - -

Insecta 1.3 0.04 0.1 0.2 0.002
Diptera unid. 0.4 0.02 - - -
Formicidae spp. 0.9 0.02 - - -

Others 3.5 3.7 0.3 14.2 0.2
Nemertinea Nematodes unid. 0.4 0.01 - - -

Invertebrates Invertebrates egg unid. 3.1 3.7 - - -
Pisces 1.8 0.04 1.1 2.0 0.02

Luciogobius guttatus 0.4 0.01 - - -
Other Pisces 0.9 0.02 - - -
Fishes egg 0.4 0.02 - - -

Inanimate object 8.8 0.5 6.7 63.9 0.7
Stone 8.0 0.5 - - -
Plastic 0.9 0.02 - - -



기군이 요각류를 가장 많이 섭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

조중량비는 대부분의 크기군에서 게류가 가장 높았다 (Fig.

6). 한편 10~25 mm와 25~57 mm의 소형과 대형 개체로

구분 후 비교한 결과 10~25 mm의 소형 개체에서는 새우

류, 갯지렁이류, 어류, 연체동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0~20

mm 크기군에서는 올챙이새우류, 집게류, 곤충, 암석이 발견

되지 않았다. 체장군간 개체 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는 체

장 증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체장군별

먹이생물 중복도를 Schoener’s 중복도 지수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모든 체장군 비교에서 0.94~0.99의 높은 범위로

나타났다. 

각 체장군별로 먹이생물의 개체수와 생체량의 백분비 평

균을 조사한 결과 요각류가 전체 체장군에서 개체수의 평

균 96.4%를 차지하였고, 생체량에서는 게류가 전체 체장군

의 75.8%를 차지하였다 (Fig. 6). 중복도에서 가장 큰 영향

을 준 먹이생물은 요각류였다. 모든 체장군에서 93.5%에서

97.9%의 비율을 보였다.

계절에 따른 먹이 조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Fig. 7), 개

체수는 3월과 9월을 제외하고 요각류가 가장 높았다. 생체

량은 전체 계절에서 게류가 가장 높았다.

고 찰

육지에서 바다와 인접한 조간대는 파도에 직면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서해 암반 조간대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

간이 길고, 건조가 심해진다 (국립수산과학원, 2009). 특히

서해는 조간대의 노출시간이 길고, 작은 규모의 조수웅덩이

는 연안과 큰 조수웅덩이에 비해 환경 변화가 더 크다. 미

끈망둑속 어류는 이러한 조간대와 자갈 틈새에 서식할 수

있도록 형태적으로 적응되었다 (Yamada et al., 2009). 어류

에게 최적의 환경은 물리적, 화학적 조건의 결합에서 정의

될 수 있고, 먹이의 효율과 성장 그리고 포식자로부터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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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tter diagram between mouth size and Standard length of
Luciogobius guttatu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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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electivity by the Ivlev index of Luciogobius guttatus

Prey item
Abundance in the habitat Stomach contents

Degree of electivity 
Number % Number %

Alpheus sp. 22 2 1 0.01 -0.9
Hemigrapsus spp. 490 43.7 61 0.60 -0.8
Pisces sp. 257 22.9 1 0.01 -1.0
Pagurus dubius 106 9.4 2 0.02 -1.0
Portunidae sp. 4 0.4 1 0.01 -0.6
Other Shrimp 15 1.3 2 0.02 -0.8

Fig. 6. Ontogenetic variations in the diet composition of Luciogobius
gut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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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관련이 있다(Livingston, 1997). 

미끈망둑의 공위율은 3월에 유난히 높았는데 3월은 미끈

망둑이 조간대에 처음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로 이 시

기에도 저서성 소형 생물은 지속적으로 출현하였으므로 먹

이생물의 현존량보다 저수온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미끈망둑의 식성을 구분했을 때, 크게 육식성 어류(Carni-

vorous fish)이며, 먹이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저서생물식성

(Benthic feeder)인 동시에 갑각류 식성어류 (Crustacean fee-

der)였다. 중요한 먹이생물은 상대중요성지수비가 가장 높은

요각류(75.6%)와 게류(23.2%)였다. 소화관 내용물 중 가장

많이 섭이된 생물은 저서 요각류인 Harpacticoid와 풀게속이

었다. 서식지의 생물 조사에서 풀게속은 풀게(H. penicillatus)

와 무늬발게 (H. sanguineus) 2종이었으며, 풀게가 우점종이

었다. 풀게와 무늬발게는 조간대 흔한 생물이다(김, 1973). 

국내에서 게류를 섭식하는 어류 중 풀게속이 주요 먹이

생물 중 하나인 어류는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 허

와 곽, 1998c), 청보리멸(Sillago japonicus; Kwak et al., 2004)

등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Australia연안의 Maxillicosta scab-

riceps와 Platycephalus longispinis (Platell and Potter, 1998)

가 게류를 주로 섭식하였다. 청보리멸이 섭이한 풀게의 크

기는 5.6~6.7 mm로 서해의 미끈망둑이 섭이한 크기인 1.8

~3.1 mm와는 차이가 있었다. 망둑어과에서는 잘피밭 문절

망둑 (Acanthogobius flavimanus; 허와 곽, 1999)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풀게를 섭식하였고 위내용물에서 발견된 풀게

의 크기는 평균 4.9~7.1 mm로 미끈망둑보다 큰 개체를 섭

이하였다. 잘피밭에서 서식하는 줄망둑 (Acentrogobius pfla-

umii; 허와 곽, 1998b)도 풀게를 일부 섭식하였다. 게류가 중

요한 먹이생물인 어류들은 성장에 따라 특정 크기군에서

집중적으로 섭식하였으나, 미끈망둑은 모든 크기군에서 섭

식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개체수에서 중요한 먹이생물로 밝혀진 저서성 요각류는

간극동물 (meiofauna)이다. 저서성 요각류의 대부분은 분류

학적으로 Harpacticoida (목)에 포함되며 크기가 1 mm 미만

이다(이 등, 2002). Alheit and Scheibel (1982)은 Harpacticoid

가 어류의 영양 단계에서 먹이망의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어류 식성 논문을 검토

한 결과 대부분의 어류는 유어기에 부유성 요각류를 섭식

하며 Harpacticoid를 섭식하는 어류는 제한적이었다. 이것은

저서성 어류에게도 공통적이었으며, 유어기 이후의 단계에

서도 소형 생물을 섭이하는 어류와 저서어류 역시 대부분

저서성 요각류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pacti-

coid가 저질 속이나 저서표면에 서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성인 요각류는 탐색 및 섭이가 쉽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Harpacticoid가 먹이망에서 연쇄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초기 단계일 수 있어도 어류가 직접 섭이하는 먹이

로써 비중은 크지 않고 일부종에 한정적인 것으로 생각된

다. 망둑어과는 인천 연안의 비늘흰발망둑 (Acanthogobius

luridus; 서, 2003), 동중국해 Amitori만의 Macrodontogobius

wilburi, Vanderhorstia ornatissima (Nakamura et al., 2003),

오키나와 산호초의 Trimma caudomaculata, Trimma caesiura

(Saeki et al., 2005)가 의존도가 높았고, 어린 시기에는 Har-

pacticoid를 주로 섭이하나 성장에 따라 다른 생물로 전환되

는 망둑어과 어종은 아드리아해의 Gobius roulei (Kovačić,

2001), 일본 Tama강 하구의 Acanthogobius flavimanus (Ka-

nou, 2005)가 있었다. 

해외에서 조사된 어류 중 Harpacticoid에 의존도가 높은

많은 종이 보고되었다(Aarnio et al., 1996; Beyst et al., 1999;

Horinouchi and Sano, 2000; Nakamura et al., 2003; Hajisamae

et al., 2006; Nissling et al., 2007). 어린 시기에는 Harpacticoid

을 주로 섭식하고, 성장하면서 다른 먹이생물로 전환되는 종

과 전 생활사에 걸쳐 섭식하는 종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이들의 서식 형태 및 환경은 뚜렷한 공통점이 없었

다. 따라서 Harpacticoid 및 게류 등 저서생물을 섭이하는 어

류는 종에 따른 먹이 선호성으로 생각된다. 일본 연안의 망

둑어과인 Pterogobius속의 연구 (Choi, 2003)를 보면 환경

조수웅덩이에 서식한는 미끈망둑의 식성 207

Fig. 7. Seasonal variations in the diet composition of Luciogobius
gut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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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Harpacticoid가 저질의 저면과 겉면에서 큰 비율

로 우점하였으나 Pterogobius속 어류들은 단각류, 십각류, 다

모류를 주로 섭이하여 환경에 많이 서식하는 생물보다 선호

하는 생물을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ifornia 사질연

안에서 13종 어류의 식성에 관한 연구 (Hobson and Chess,

1986)에서 마찬가지로 환경에 서식하는 생물 분석에서는

Harpacticoid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조사된 어류들은 Har-

pacticoid를 거의 섭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장에 따른 먹이 개체수 변화는 유의한 값을 보였는데

이것은 미끈망둑이 성장에 따라 일부 먹이원이 추가되어도

주요 먹이원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섭이하는 먹이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체장군간 먹이생물 중복도 역

시 대부분의 체장군 비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보

고된 어류는 성장 및 체장의 증가에 따라 먹이 생물의 종

과 크기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끈망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체장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어종은 성장함에 따라 먹이생물 개체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백 등 (2011)의 보고와 일

치하였다. 조수웅덩이 서식지 내 생물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도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실제 환경 조사에서

주요 먹이생물인 풀게는 계절의 전 기간에서 많은 개체수

가 존재했다. 먹이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시스템에

서 어류 개체군에게 비교적 안정된 요소이다 (Livingston,

1997). 

위 내용물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동물이 원형을 잘 유지

하여 먹이생물을 통째로 삼켜 섭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끈망둑은 상악 후연이 눈의 후연을 지나고, 하악이 상악

보다 돌출되어 입이 크고 넓은 구조였다. 현재까지 국내에

서 알려진 망둑어과 어류 중(김 등, 2005) 입이 큰 종은 일

부 종이었다. 따라서 10~25 mm와 25~57 mm의 소형과 대

형 개체로 구분 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대형 개체는 다소

더 다양한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먹이생

물 조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생체량에서 가장 많이 섭식

된 풀게속의 크기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물에서 발견된 풀게는 대부분의 체장에서 평균

2.4 mm 정도의 크기였다 (Fig. 4). 미끈망둑은 성장에 따라

입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 먹이생물의 크

기는 증가하지 않았다 (Fig. 5). 성대 (Chelidonichthys spino-

sus; 허 등, 2007)와 살살치(Scorpaena neglecta; 허 등, 2008),

고등어(Scomber japonicus; 윤 등, 2008b)의 경우, 성장에 따

른 입 크기와의 관계에서 먹이생물의 크기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수웅덩이는 먹이생물 종과 개체수가

제한적이나 미끈망둑은 작은 체장에서도 비교적 큰 먹이생

물에 대한 섭식이 가능하여 이러한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계절에 따른 변화에서도 저수온인 3월에 공위율이 높았

던 것을 제외하면 조성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잘피밭의 날

개망둑 (Favonigobius gymnauchen; 허와 곽, 1998a), 줄망둑

(허와 곽, 1998b)의, 문절망둑(허와 곽, 1999) 식성 조사에서

계절에 따른 주요 먹이생물의 비율이 달랐고, 출현하는 환

경생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조수웅덩

이의 생물상 조사 결과(unpublished data) 환경 특성상 서식

하는 주요 생물 종에 제한이 있고, 계절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가 적었던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택

도지수 분석결과 대부분의 종에서 음 (-)의 값을 얻었다.

이를 먹이 생물의 목록과 함께 참고했을 때 미끈망둑은 표

영성 동물보다는 중형 저서성 및 간극생물을 주 먹이원으

로 취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선택도지수가 -1.0에

가깝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많이 서식함에도 먹이생물이

우발적으로 섭식되었음을 나타낸다. 주변 환경에 많이 서식

하는 것으로 나타난 긴발가락참집게와 어류가 이에 해당하

였고, 주변 환경에 많이 서식하는 동시에 많이 섭식된 풀게

속과 소수 출현한 꽃게속 등은 낮은 음의 값을 보였다. 수

조 사육에서도 사료 적응이 쉽고 사료 투여에 대한 반응이

빠르며, 다른 망둑어류와 달리 수면과 중층의 사료는 섭이

하지 못하고 바닥의 사료만을 섭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어류는 성공률이 높은 생물 선호로 체력 소모에 따른

유리한 에너지를 확보한다(최, 2008). 

체장 49.8 mm의 미끈망둑 위 내용물에서 17.0 mm의 미

끈망둑의 유어가 발견된 동종포식 (Cannibalism)이 있었으

나 이는 우연한 결과로 생각되며, 개체군 내 공식현상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별망둑의 식성 연구 (백 등, 2010)에서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채집 과정에서 우연히 입 속으

로 들어간 것으로 예상되었다.

곤충류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가까운 육상에서 유입된 곤

충을 섭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별망둑(백 등, 2010),

해외에서는 조간대에서 발견되는 Eucyclogobius newberryi

(Swenson, 1999)가 해산 망둑어과 중 위 내용물에서 곤충

이 발견되었다. 

조간대에서 조사된 망둑어과의 식성 연구는 국내에서는

황줄망둑 (Tridentiger nudicervicus; 정 등, 1990), 얼룩망둑

(Chaenogobius mororanus), 풀망둑 (Acanthogobius hasta; 정

등, 1990; 김, 1995), 왜풀망둑(Acanthogobius elongatus; 김과

노, 1997), 날개망둑 (정 등, 1990; 김, 1997), 두줄망둑 (Trid-

entiger trigonocephalus; 정 등, 1990; 김과 노, 1996), 줄망둑,

모치망둑 (Mugilogobius abei),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nu-

dicervicus; 김, 1995), 별망둑(Chasmichthys gulosus; 김, 1995;

백 등, 2010), 비늘흰발망둑(김, 2000a), 점망둑(Chasmichthys

dolichognathus; 김, 2000b)이 있다. 해외에서 조사된 조간대

의 망둑어과 식성은 일본 조수웅덩이의 별망둑과 점망둑 비

교(Sasaki and Hattori, 1969), 캘리포니아 연안의 Eucyclogo-

bius newberryi (Swenson, 1999), 북해 Westerschelde 연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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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atoschistus microps (Hampel and Cattrijsse, 2004) 등이

있다. 이들이 주로 섭식한 먹이생물은 부유성 요각류, 단각

류 등의 갑각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끈망둑과 유사하

게 Harpacticoid 또는 게류를 주로 섭식한 어류는 없었으며,

특정 어류가 일부 섭이하였을 뿐이다. 군산 내초도의 조수

웅덩이에서 조사된 날개망둑이 다른 어류보다 Harpacticoid

를 비교적 많이 섭식하였고, 일본 조수웅덩이의 별망둑이 특

정시기에 한하여 게류를 집중적으로 섭이하였다. 따라서 미

끈망둑 식성의 특이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간대에서 보고된 다른 분류군의 어류 조사에서 조

수웅덩이의 유어기 농어(Lateolabrax japonicus; 최 등, 1998)

는 십각류(Decapoda)와 어류를 주로 섭이하였고, Westersc-

helde 연안 조간대의 Pomatoschistus microps, P. minutus, P.

lozanoi (Hostens and Mees, 1999)는 단각류, 연갑류(Malaco-

straca)를 주로 섭이하였다.

미끈망둑의 식성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보고한 정 (1977)

은 갯지렁이와 등각류 (Isopoda) 등을 섭식한다고 하였고,

군산연안의 조간대에서 조사한 김 (1995)은 요각류와 단각

류를 주로 섭식한다고 하였으나 시료의 정보 및 먹이생물

의 구체적인 목록과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허와 곽 (1998a)은 날개망둑의 식성 연구에서 위 내용물

조성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이와

같은 결과가 각 해역에서 환경 생물의 조성 차이에 의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미끈망둑

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환경 차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미끈망둑이 조간대에 출현하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동계인 12월과 1월, 2월에는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하

는 것으로 예상되며, 부화 후 자어와 치어 시기에도 착저기

(settling period)까지 조간대에 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러한 시기의 섭식생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 약

인천 영종도에서 미끈망둑의 섭식생태를 조사하였다. 총

257개체를 분석하였으며, 체장 (SL) 범위는 13.4~57.5 mm

였다. 연구는 조수웅덩이에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

달 실시되었다. 미끈망둑의 위 내용물에서 주로 발견된 먹

이생물은 요각류(Copepods)와 게류(Brachyurans)였다. 단각

류 (Amphipods), 집게류 (Anomurans), 쿠마류 (Cumaceans),

새우류(Macrurans), 곤충류(Insects), 작은 암석(small stones)

이 추가로 관찰되었다. 저서성 갑각류(benthic crustaceans)가

중요한 먹이생물이었으며, Harpacticoid와 풀게속(Hemigrap-

sus spp.)은 모든 크기군과 계절에서 주요 먹이생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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